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

지난 몇 달 동안에 나타난 주택시장의 상승세로 인해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과 주택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향 후 주택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결과가 2009년 3/4 분기 Ipsos Reid’s BC 주택구매자 보고서(Home Buyers Report)를 통해서 발표되었다.

BC 주에 거주하는 1,643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 76%가 현 시점이 집을 장만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금년 1월 설문조사 때 집계된 결과였던 71%보다 5%가 증가한 것이다.
이러한 주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 이내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금년 1월의 33%에 비해서 다소 감소한 30%로 나타났다. 향후 2년 이내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30%는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는 금년 1월에 나타난 38%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이지만 작년 11월의 17%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.

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는 향후 2년 이내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 중 재판매(resale) 주택을 구입하겠다고 답한 사람들이 지난 1월에 집계된 결과 보다 5%가 증가한 96%로 나타난 반면 새 집을 구매할 것으로 답한 사람들은 45%로 1월에 나타난 57%보다 12%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.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되어 새 집을 구매할 때 지불하게 되는 통합세(Harmonized Sales Tax: HST)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. 참고로 내년 6월까지는 새 집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5%에 해당하는 GST만 지불하게 되어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통합세의 도입으로 새집을 구매할 때 집값의 12%에 해당하는 통합세를 내야한다.
이러한 통합세의 영향에 대해서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중 40%는 통합세가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하였고 49%는 통합세 때문에 새 집이 아닌 재판매 주택을 구입하겠다고 하였고 역시 같은 49%가 통합세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망한 후에 집을 구매하겠다고 대답하였다.
향 후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%가 2010년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하였는데 참고로 금년 1월의 결과에서는 2010년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20%에 불과하였다.

참고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.
· BC주 주택 구매자의 평균연령은 43세로 밝혀졌다.

· 설문조사에 응한 주택 구매자들 중 34%는 가계 연 수입이 5만불 이하이고, 22%는 5만불에서 7만 5천불, 그리고 15%가 7만 5천불에서 10만불, 28%가 10만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.

· 응답자 중에서 46%는 향 후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주택을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고, 25%는 향 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, 그리고 17%는 향 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집을 살 계획이라고 답하였다.

· 응답자 중에서 43%는 향 후 주택 구매에 30만불에서 50만불 정도를 사용할 계획이며, 지난 1월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23%는 50만불에서 100만불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나타났다.

참고로 이번 칼럼은 밴쿠버부동산협회(The Real Estate Board of Grater Vancouver)에서 발간하는 Realtor Link (2009년 11월 6일자)의 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.
